
이란과 석유거래 제재 “발동”
미국,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 중국․일본․인디아 예외 가능성도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각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2월29일부터 시행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중앙은행과 비석유 부문 거래를 계속하는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

될 것이며, 제재 대상인 이란 중앙은행과 계속 거래하는 해외 은행은 미국 금융기관에 연결된 계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2월29일 발표했다.

우선 적용대상은 비석유 부문 거래량이 상당한 해외 은행이며, 2단계 제재 대상은 이란과의 석유 거래를 축

소하지 않는 국가 및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석유 거래에 대한 제재는 유예기간을 거쳐 6월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의회에서는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국제 금융계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

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신속하게 이란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보고서에서 서방의 추가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이란이 이미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금융기관들이 수출입 거래에 보험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이란의 석

유 수출량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일본, 인디아 등을 제재에서 제외하고 이란산 석유 수입을 용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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